
5급 공채 신임관리자과정 입교 

- 교육효과 제고를 위해 직군/직무분야별 

맞춤형 분리 교육 실시  

- 공직가치 체득을 위한 합숙교육(3주), 모범선배(20명) 

멘토링 시스템 운영 등

1. 5급 공채 합격자 363명이 5월 8일 신임관리자과정 입교식을 갖고 
새로운 미래사회를 이끌 국가인재로 거듭난다.

2. 이번 신임관리자과정은 공직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자세와 공직
가치 확립, 직무 전문성, 공직 리더십과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역량 등 다
양한 정책역량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맞춤형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
이다.
 (1)  먼저, 전문성과 교육효과 제고 차원에서 직무분야*에 적합한 방향으로 교

육이 진행되며, 행정직군(286명)은 진천본원에서, 기술직군(77명)은 과천분

원에서 이원체제로 운영된다.

(2)  공직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 및 공직가치를 체득 

할 수 있도록 입교 직후 3주 동안은 참여 체험형 학습방식*으로 합숙교육이 

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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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미래 아젠

다 중심 콘텐츠 교육을 확대한다. 

(4)  타의 귀감이 되는 선배 공무원이 동참하여 올바른 공직자로서 역할과 자

세 등을 직접 전달하는 지도선배 멘토링 시스템을 운영한다.

(5)  자율적 계획을 통한 자기주도형 학습체계를 더욱 심화시키고교육생 평가 

및 교육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생관리를 강화하였다.

3. 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“시대가 바뀌어도 공직사
회의 변하지 않는 가치인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정신을 
항상 갖춰 달라.”고 강조하면서 “미래 변화에 대비하여 통합적 사
고, 새롭고 창의적인 시각과 아이디어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
혁신을 불어넣는 공무원으로 성장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 

4. 옥동석 국가인재원장은 입교사를 통해 “전문성을 제고하고 잠재
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위주 교육을 준비”했다
며, “이번 교육을 통해 본인의 능력과 자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하
기 바라며,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유연한 방식으
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열려있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노
력해 주기”를 당부했다.


